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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� � � � 목� :� [성명]� 피의자�김진수�부산일보�사장은�당장�사퇴하라!

김영란법�위반,� 업무상�횡령�혐의�

피의자�김진수�부산일보�사장은�당장�사퇴하라!

김영란법� 위반과� 업무상� 횡령� 의혹으로� 고발된� 부산일보� 김진수� 사장이� 기소의견으로�

검찰에� 송치됐다.� 전국언론노동조합� 부산일보지부가� 부산경찰청에� 수사를� 의뢰한� 지� 9

개월� 만이다.� 이로써� 현직� 언론사� 사장이� 피의자� 신분으로� 검찰의� 수사를� 받는� 초유의�

상황이�벌어지게�됐다.�

부산일보� 김진수� 사장이� 지역� 건설업체� 대표가� 제안한� 사모펀드에� 부적절한� 투자를� 했

다는� 의혹은� 지난해� 9월� MBC� <스트레이트>의� 고발로� 세상에� 알려졌다.� 권력과� 자본으

로부터� 울타리가� 되어줘야� 할� 언론사� 사장이� ‘경언유착’� 주인공으로� 등장한� 상황은� 법리

적� 판단에� 앞서� 언론윤리� 측면에서� 공분을� 사기에� 충분했다.� 추가로� 회사� 내� 광고비와�

발전기금을� 횡령한� 혐의도� 드러나� 고발당했다.� 언론노조와� 시민단체는� 김진수� 사장� 사

퇴를�촉구했다.�

하지만�김진수� 사장은� ‘개인�판단에� 따른� 투자’이며� ‘불법적인�일을�하지는� 않아�문제�되

지� 않는다’며� 후안무치로�일관했고,� 부산일보� 사측은� 도리어� 노조를� 비방하는� 사내� 호소

문을� 내� 적반하장� 태도를� 보였다.� 여기에� 부산일보� 대주주� 정수장학회는� 김진수� 부산일

보� 사장을� 재선임함으로써� 쐐기를� 박았다.� 지역을� 대표하는� 언론사가� 이래도� 되는� 것인

지�시민사회의�규탄�목소리는�끊이지�않았다.�

손바닥으로� 하늘을� 가릴� 수는� 없다.� 공영방송� 탐사프로그램의� 의혹� 제기에도,� 언론노조

의�규탄�성명과� 숱한� 기자회견,� 삭발투쟁,� 천막농성에도�수사� 결과만을� 부르짖던�부산일

보�김진수�사장은�이제�스스로�사퇴하는�길밖에�없다.� 이미�너무�늦었지만,� 경찰수사�결

과에� 책임을� 지겠다는� 본인의� 말에� 마지막� 책임이라도� 져야� 할� 것이다.� 김영란법� 위반,�

업무상�횡령�혐의�피의자�김진수�부산일보�사장은�당장�사퇴하라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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